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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미용사들의 지각된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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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Empowerment Perception Level on Job 

Satisfaction of Hairdr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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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헤어 미용사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수준과 직무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고, 헤어 미용사들

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편의표본으로 광주·전남, 서울·경기도의 310명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유효한 277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

석, 신뢰성분석, t-검정, ANOVA, Duncan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임파워먼트

의 하위 요인은 의미성, 자기결정성, 유능성, 영향력의 4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연령, 경력, 미용실의 

형태, 직급, 출근시간, 월급)에 따라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셋째, 헤어

미용사의 지각된 임파워먼트 수준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p<.01).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은 자기결정성, 의미성, 유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경영자들은 헤어 미용사들의 임파

워먼트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용실 특성에 맞게 헤어 미용사들에게 임파워먼트를 확대함으로써 미용과 경영을 융복합하여

효율적인 미용실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헤어 미용사,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미용실, 융복합 경영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ived empowerment level and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hairdress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ir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For this, a total of 310 hairdressers in Gwangju-Jeonnam and Seoul-Gyeonggi-do were chosen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nd th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he valid 277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Duncan’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15.0.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the subordinate factors of empowerment, the following four factors were found: meaningfulness, 

self-determination, competence, and impact. Second,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g., age, career, type 

of beauty salon, job title, punch-in time, monthly pa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p<.01). Third, hairdressers’ perceived empowerment level had a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p<.01). In terms of the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by sub-factor, ‘self-determination’ was 

largest, followed by ‘meaningfulness’ and ‘competence.’ Therefore, beauty salon owners need to manage their 

business more efficiently by converging cosmet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by expanding empowerment among 

hairdressers properly aft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hairdresser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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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미용실 경영

을 위해서는 미용실의 업무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미용실도 다른 서비스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1]. 미용실은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

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미용실의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인 헤어 미용사들의 만족

도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뷰티산

업과 같이 미용실도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나 고객에게 주

어지는 미용 서비스는 헤어 미용사의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용실 경영에서 헤어 미용사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객에게 만족스러

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다양한 요

구를 충족할 헤어 미용사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 이

전에 헤어 미용사 스스로 직무에 만족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 헤어 미용사들이 직무에 만족하기 위해서 헤어 

미용사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주어질 때 미용실 

고객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헤어 미용사들은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미용실에서 보내고 있어 미용실은 헤어 미용사들의 생활 

중심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헤어 미용사들에게 

있어 미용실에서의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미용실 경영성과에 있어서 헤어 미용사의 직무만족은 미

용실 이익창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용경영에

서는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만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2]. 직무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헤어 미용사는 결

근율이 낮고 생산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헤어 미용사

는 스트레스와 결근, 사고, 이직 등과 같은 행동을 나타내

게 된다[3].

미용실 관리자는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

시하는 통제 중심적 미용실 경영으로 인하여 헤어 미용

사들은 수동적이며 소극적으로 직무에 임하는 경향이 있

다.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헤어 미용사들의 변화만을 강

요하고 미용실의 변화는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뷰티

산업의 환경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용실 

관리자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는 헤어 미

용사를 통제하는 경영에서 자율 중심적 경영으로 변화해

야 한다. 미용실은 새로운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른 서비스산업에서 시

도되고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임파워먼트는 ‘~할 능력(자격)을 부여하다’의 의

미로 개인에게 권한과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원하

는 것을 책임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미용실 고객의 다양한 미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는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헤어 미용사의 자율성은 필

수적이다. 헤어 미용사들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이끌어내

기 위한 수단으로서 헤어 미용사들에게 임파워먼트를 확

대해야 한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종업원들은 고객과 유대감 형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종업

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임파워먼트를 확대하면 종업

원들은 더욱 더 업무에 몰입하게 되고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종업원들에게는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

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비스 기업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5]. 따라서 급변하는 미용 서비스 환경에서 헤어 미

용사들에게 임파워먼트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행동

을 통하여 직무에 만족하게 하여 헤어 미용사로서의 능

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열한 미용 

서비스 경쟁에서 헤어 미용사들의 임파워먼트는 매우 중

요한 요소로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헤어 

미용사들에 대한 임파워먼트 부여 정도가 매우 한정적이

거나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헤어 미용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3,6]가 진행되었으나 헤어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임파

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7].

본 연구에서는 헤어 미용사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에 따라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수준과 직무만족도의 차이

를 알아보고 헤어 미용사들이 가지는 임파워먼트가 직무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하여 미용실 경영의 실무자들에게 헤어 미용사의 효율적

인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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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는 권한부여, 권한위임, 자율성 부여, 능력

신장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8], 개인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내재적인 업무동기를 증진하

도록 파워를 증대시키는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으로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신념을 의미하는데, 이

는 다양한 직무수행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

지 않고 있다[10]. 임파워먼트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Thomas와 Velthouse[11]

는 의미성, 유능함, 선택성, 영향력 등 네 가지 요소로 구

분하였으며 Bowen과 Lawer[12]는 조직행동에 관한 정

보, 조직행동에 기초한 보상, 종사원의 조직행동을 이해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

사결정권으로 구분하였고 Spreitzer[13]는 의미성(meaning), 

유능성(competence),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영

향력(impact)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외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많은 연구자들이 Spreitzer[13]

의 분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임파워먼트의 구성 요인

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직무에 대한 의미성, 유능성, 자기 결정성, 영향력의 인지

적인 요소의 집합으로서, 개인의 내재적인 업무동기를 

증진하도록 파워를 증대시키는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파워먼트

가 주어진 종업원들은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14], 임파워먼트는 고객지향성과 인지된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민병준과 

박경희[16]는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은 높아지고 이직의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임파워먼트는 직원들의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2.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써 개인이 직

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쾌한 정서, 자기성취감 및 지향

성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6]. Beatty와 Schneier[17]는 직

무만족을 구성원의 직무 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것으

로서 그 개인의 직무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

상태 또는 지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서 얻어지는 자기실현의 감정과 직무에서 얻는 가치 있

는 성취감이기 때문에 직무만족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노력을 촉진하고 조직의 목표 달

성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과 창의성을 야기시켜 개인성

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직무만족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넓게는 조직의 특

성, 좁게는 직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승진, 인사

고과, 복리후생과 같은 조직의 인사정책이 있다. 또한 동

료 및 상하관계, 작업조건, 역할지각 등의 직무환경 및 직

무내용과 직무만족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다. 자신이 수

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발전에 유익하고 정당하며 직무수

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에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발생한다[18]. 직무자체와 직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는 직무만족으로 나타난

다. 직무에 대해 만족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환

경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만족수준이 낮은 사람은 

직무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접점 종사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직무

만족을 통해 조직에 대한 충성심, 책임감, 공헌도 등에 영

향을 미쳐 종업원들의 우수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으

로 되돌아 올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표본 추출 및 자료수집

헤어 미용사들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임파워먼트와 직무만

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헤어 미용사들이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수준

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헤어 미

용사들이 지각하는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

는지를 고찰하였다. 광주·전남의 미용실 52개, 서울·경기

도의 미용실 77개, 총 129개를 편의표집하고 310명의 미

용사를 선정하여 2016년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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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입식 설문지 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310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

는 33부를 제외한 총 277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3.2 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

상자인 헤어 미용사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성별, 연

령, 경력,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의 형태, 직급, 출근하는 

시각, 월급 등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임파워먼트는 

Spreitzer[13]가 개발한 설문지를 우리나라 헤어 미용사 

직무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의미성, 유능성, 영향력, 

자기결정성의 4개영역에 각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의미성’은 “내가 하는 직무는 의미가 있다

(MEA1)”, “내가 하는 직무는 매우 중요하다(MEA2)”, 

“나의 직무 수행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MEA3)”의 3문

항, ‘유능성’은 “나는 나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

고 있다(COM1)”, “나는 나의 직무에 대한 능력을 자신한

다(COM2)”,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능력에 대해 스스

로 확신한다(COM3)”의 3문항, ‘자기결정성’은 “나는 나

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성이 있다(SED1)”, “나

의 직무를 수행할 때 나만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SED2)”, “나의 직무를 수행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

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SED3)”의 3문항, ‘영향력’은 

“직무에서 나의 영향력이 크다(IMP1)”, “나는 직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IMP2)”, “나는 직무에서 일어나

는 일에 대해 조절을 할 수 있다(IMP3)”의 3문항, 총 12

문항을 임파워먼트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용하였다. 

직무만족은 Brown과 Peterson[19], 김용구와 윤선영

[20]이 사용한 척도 중 현재의 근무조건에 만족함(JSA1),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

(JSA2), 나의 일에 흥미와 자부심을 느낌(JSA3), 업무수

행을 통한 성취감(JSA4), 임금과 업무에 대한 적합성

(JSA5), 상사가 나의 업무수행을 신뢰한다고 생각함

(JSA6), 노력한 만큼의 승진기회(JSA7) 등의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측정은 ‘전혀 아니

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Likert) 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이 높은 것

으로 평가하였다. 

3.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항

의 내적 일관성은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값을 제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시켜 고유값이 1.0이상, 요

인적재치가 0.4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임파워먼트 수준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t-검정, Duncan 검정, ANOVA 검

정으로 살펴보았으며, 임파워먼트 수준과 직무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는 Pera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지각된 

임파워먼트 수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임파워먼트 4개 하위 요인을 독립변수로, 직무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207명(74.7%)으로 남성 70명(25.3%)보다 많았다. 연령은 

23-27세가 95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28-32세 68

명(24.6%), 22세 이하가 42명(15.2%), 33-37세 37명

(13.4%), 38-45세 26명(9.4%), 46세 이상 9명(3.3%) 순으

로 나타났다. 미용실 근무경력은 5-10년 미만이 87명

(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 66명(23.8%), 1

년 미만 47명(17.0%), 3-5년 미만 44명(15.9%), 10년 이상 

33명(11.9%) 순이었다. 근무하는 헤어미용사의 수에 따

라 2∼3인은 소형,  4∼7명은 중형, 8명 이상은 대형 미용

실로 구분하였다. 1인 미용실이 75명(27.1%)으로 가장 많

았으며 소규모 미용실 66명(23.8%), 프랜차이즈 미용실 

53명(19.1%), 중형 미용실 50명(18.1%), 대형 미용실 33

명(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으로는 디자이너 79

명(28.5%), 스텝 74명(26.7%), 인턴 66명(23.8%), 초급 디

자이너 58명(21.0%) 순이었다. 미용실에 출근하는 시간

은 9시가 118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월급은 140-200

만원이 63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120만원 51

명(18.4%), 300-400만원 46명(16.6%), 120-140만원 39명

(14.1%), 100만원 미만 36명(13.0%), 200-300만원 34명

(12.3%), 400만원 이상이 8명(2.9%)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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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Percentage

(%)

Gender
Woman 207 74.7

Man 70 25.3

Age

(yrs)

≤22 42 15.2

23-27 95 34.3

28-32 68 24.6

33-37 37 13.4

38-45 26 9.4

≥46 9 3.3

Career

(yrs)

<1 47 17.0

1-3 66 23.8

3-5 44 15.9

5-10 87 31.4

≥10 33 11.9

Type of 

Beauty Salon

One-person 75 27.1

Small 66 23.8

Medium 50 18.1

Large 33 11.9

Franchise 53 19.1

Job Title

Step 74 26.7

Intern 66 23.8

Novice Designer 58 21.0

Designer 79 28.5

Punch-in 

Time

Before 8 a.m. 31 11.2

8 a.m. 35 12.6

9 a.m. 118 42.6

10 a.m. 93 33.6

Monthly Pay 

(10,000 won)

<100 36 13.0

100-120 51 18.4

120-140 39 14.1

140-200 63 22.7

200-300 34 12.3

300-400 46 16.6

≥400 8 2.9

Total 277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77)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헤어 미용사들이 지각하는 임파워먼트의 요인분석과 

신뢰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요인분석은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의

미성, 유능성, 자기결정성, 영향력의 4개 요인이 추출되

었다[21]. 추출된 4개요인의 공통성이 모두 0.6이상이고 

요인적재량도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KMO 값이 0.916이고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으로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파워먼트의 4개 요인이 설명

하는 총 누적 설명력은 73.5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헤

어미용사들이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각 요인들의 신뢰도 

분석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의 값이 모두 0.7 이

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일치도의 기준인 0.6보다 

높기 때문에 헤어 미용사들의 임파워먼트 하위요인을 신

뢰할 수 있어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 중 의미성을 살펴보면 자신

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어진 직무가 가치 있느냐에 따

라 헤어 미용사들은 의미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22]. 의

미성은 미용실 업무의 목표 및 업무역할의 요구사항과 

헤어 미용사의 신념, 가치, 행동의 적합성과 관련된다. 영

향력은 헤어 미용사들이 미용실에서 팀 또는 다른 헤어 

미용사들과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말하며, 헤어 미용사

가 미용실의 전략적, 경영적, 업무적 의사결정에 영향력

을 끼칠 수 있는가를 말한다[5]. 유능성은 직무를 수행하

는 헤어 미용사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효능감이라

고 표현하기도 한다. 유능성은 헤어 미용사의 업무 역할

의 효용성으로 헤어 미용사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가를 의미한

다. 자기결정성이란 헤어 미용사들이 업무수행과정에 있

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거나 업무달성 수단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3].

Factor
Measured

Variable
Load Factor

Common

-ality

Cronbach‘s 

Alpha

Competence

COM1 .732 .257 .262 .049 .673

.860COM2 .805 .301 .075 .098 .754

COM3 .884 .155 .094 .106 .826

Meaning

MEA1 .372 .680 .110 .087 .620

.790MEA2 .254 .770 .132 .133 .692

MEA3 .196 .811 .265 .095 .775

Impact

IMP1 .179 .162 .829 .313 .845

.745IMP2 .292 .032 .771 .324 .708

IMP3 .156 .287 .843 .057 .820

Self-

determination

SED1 .261 .350 .106 .689 .744

.704SED2 .221 .274 .187 .699 .667

SED3 .285 .245 .149 .759 .707

Eigenvalues 3.497 2.485 1.509 1.340

Variance(%) 29.139 20.712 12.575 11.168

Cumulative 

Variance(%)
29.139 49.426 62.426 73.594

KMO: 0.916, Bartlett : χ
2
=1634.159 (DF; 66, p-value: .000)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empowerment perception level

직무만족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직무만족에 대한 요인분석결

과 1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1개요인의 공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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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이상이고 요인적재량도 0.7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KMO 값이 0.889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요인분석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6.02%로 양호

하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신뢰도분석에서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값이 0.913으로 나타나 각 문항간 내적일

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Factor
Measured 

Variable
Load Factor Commonality

Cronbach‘s 

Alpha

Job 

satisfaction

JSA1 .826 .783

.913

JSA2 .789 .723

JSA3 .808 .753

JSA4 .836 .798

JSA5 .823 .778

JSA6 .823 .777

JSA7 .780 .708

Eigenvalues 4.621

Variance(%) 66.02

KMO: 0.889, Bartlett : χ
2
=1285.157 (DF; 21, p-value: .000)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job satisfaction

헤어 미용사가 지각한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인 의미

성, 유능성, 자기결정성, 영향력 및 직무만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1)<Table 

4>.

Factor Mean SD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1. Meaning 3.32 .849

2. Competence 3.15 .673 .575
**

3. Self-determination 3.45 .695 .676** .750**

4. Impact 3.04 .734 .491** .477** .557**

5. Job Satisfaction 3.47 .627 .503
**

.720
**

.646
**

.556
**

**p<.01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4.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임파원먼트 차이

헤어 미용사가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수준을 비교했을 

때 성별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연령에 따른 헤어 미용사가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수

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p<.05), 20대의 

헤어 미용사가 지각하는 임파워먼트에 비해 40대의 헤어

미용사가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Variables Mean±S.D. F or t p-value

gender
Woman 3.36±.586

1.413 .159
man 3.48±.619

Age

≤22 3.27±.594
a)

3.161 .009
*

23-27 3.29±.561a)

28-32 3.31±.569a)

33-37 3.49±.567
a,b)

38-45 3.55±.602a,b)

≥46 3.81±.468b)

Career(yrs)

<1 3.21±.517
a)

6.324 .000**
1-3 3.44±.698a,b)

3-5 3.26±.580a)

5-10 3.58±.570
b)

≥10 3.63±.596b)

Type of Beauty 

Salon

One-person 3.68±.575b)

4.335 .002*
Small 3.23±.586

a)

Medium 3.30±.670a)

Large 3.33±.562a)

Franchise 3.59±.518
b)

Job Title

step 3.10±.543a)

11.967 .000
**intern 3.67±.626c)

novice designer 3.31±.660
b)

designer 3.43±.416b)

Punch-in Time

Before 8 a.m. 3.24±.546a)

6.109 .000**
8 a.m. 3.27±.550

a)

9 a.m. 3.40±.621a)

10 a.m. 3.68±.549b)

Monthly Pay

(10,000 won)

<100 3.16±.516
a)

7.678 .000
**

100-120 3.27±.590a)

120-140 3.35±.588a,b)

140-200 3.48±.575
a,b)

200-300 3.64±.529b,c)

300-400 3.70±.497b,c)

≥400 3.93±.646
c)

a,b,c
Means in a row preced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Table 5> The difference of empowerment perception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근무경력에 따른 헤어 미용사들의 임파워먼트를 살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p<.01) 근무경

력이 많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직급

별 헤어 미용사들이 지각하는 임파워먼트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p<.01), 특히 인턴의 임파워먼트가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미용경력은 짧지만 미용에 대한 관심

과 의미를 크게 두기 때문에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난

다는 이란희와 송연숙[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헤어 미

용사들이 근무하는 미용실의 형태에 따른 임파워먼트를 

살펴보면 프랜차이저 미용실에 근무하거나 1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헤어 디자이너의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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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따라서도 헤어 미용사들이 지각하는 임파워

먼트 수준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p<.01), 9시 출근에 비

해 10시 출근의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급

에 따라 헤어 미용사들의 임파워먼트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월급이 많을수록 임파워먼트 수

준이 높게 나타났다<Table 5>. 이러한 이유로는 숙련된 

헤어 디자이너로서 자부심과 1인 미용실과 프랜차이저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자신감 및 늦은 출근에서 

느끼는 여유로움에서 임파워링을 느낀다고 생각된다.

4.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남성 헤어 미용사의 직무만족이 여성 헤어 미용사의 

직무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헤어 미용사

들의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는데(p<.01), 특히 23세-27세 헤어 미용사의 직무만족도

가 3.76±.297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헤어 미

용사들의 직무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는데(p<.05),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만족에 비해 1-10년의 근무경

력을 가진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용실에서의 경력이 짧은 헤어 미용사는 결코 쉽지 않

은 미용실 적응기를 거치므로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10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헤어 미

용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동일한 직무를 계속

하게 되면서 겪는 매너리즘때문으로 판단된다. 직급에 

따른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만족도 차이 검정에서 다른 

직급에 비해 특이하게도 인턴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p<.01). 23세-27세의 나이, 인턴, 1-10년의 근무경

력을 가지는 헤어 미용사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헤어 미용사로서 발전하는 본인의 모습에 고무

되어 의욕적이며 창의적으로 헤어 미용에 몰입할 때라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

과는 20-30대 미만, 스텝의 헤어 미용인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미용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헤어 미용에 대

한 흥미와 헤어 미용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등 긍

정적인 마인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란희와 송연숙[7]

의 결과와 일치한다. 

Variables Mean±S.D. F or t p-value

Gender
Woman 3.41±.506

7.768 .006*
Man 3.65±.654

Age

≤22 3.01±.614
a)

6.561 .000
**

23-27 3.76±.297b)

28-32 3.36±.617a,b)

33-37 3.32±.602
a,b)

38-45 3.70±.522b)

≥46 3.56±.622b)

Career(yrs)

<1 3.30±.589
a)

4.698 .001*
1-3 3.68±.632c)

3-5 3.48±.647a,b,c)

5-10 3.59±.507
b,c)

≥10 3.37±.650a,b)

Type of Beauty 

Salon

One-person 3.68±.623b)

8.921 .000**
Small 3.46±.688

a,b)

Medium 3.28±.549a)

Large 3.23±.678a)

Franchise 3.79±.486
b,c)

Job Title

Step 2.84±.547a)

41.616 .000
**Intern 3.86±.495c)

Novice designer 3.48±.702
b)

Designer 3.52±.473b)

Punch-in Time

Before 8 a.m. 3.10±.673a)

20.421 .000**
8 a.m. 3.37±.642

b)

9 a.m. 3.44±.553b)

10 a.m. 3.97±.478c)

Monthly Pay

(10,000 won)

<100 2.999±.413
a)

14.679 .000
**

100-120 3.41±.639b)

120-140 3.88±.434d)

140-200 3.51±.710
b,c)

200-300 3.57±.422b,c,d)

300-400 3.83±.712c,d)

≥400 3.85±.578
c,d)

a,b,cMeans in a row preced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Table 6> The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근무하는 미용실의 형태에 따라서도 직무만족도의 차

이를 보이며, 중·대형의 미용실에 근무하는 헤어 미용사

에 비해 1인 미용실이나 프랜차이저 미용실에 근무하는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근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차이를 

보이며 출근하는 시간이 늦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

타났다(p<.01). 이는 다른 헤어 미용사에 비해 상대적으

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생각과 여유에서 비롯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헤어 미용사들의 월급에 따라서 직무만족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120만원 이

하의 월급에 비해 120만원 이상의 봉급을 수령하는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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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6>. 김은

경과 정숙회[24]는 일부 미용사의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급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헤어 미용에 대한 열

정이 있다면 직무만족에서 급여가 최우선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정희영[6]은 헤어 미용사의 성취동기가 희망, 

목표의식, 열정, 모험심 등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며 헤

어 미용사의 성취동기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헤어 미용사는 헤어 미용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갖고 직무에 충실하면 헤어 미용에 대하여 만족

하면서 직무에 임할 것이다.

4.5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헤어 미용사의 지각된 임파워먼트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파워먼트 4개의 하위 

요인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td. 

Error
Beta t p R

2

Job 

satisfaction

Meaning .205 .041 .240 4.989 .000**
R
2
=.584, 

F=95.473, 

p=.000

Competence .116 .061 .129 3.890 .000**

Self-determination .470 .056 .504 8.414 .000**

Impact .005 .036 .008 .147 .883

**p<.01

<Table 7>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job satisfaction

헤어 미용사의 지각된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1). 이는 높은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가진 종업원들

이 낮은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가진 종업원들 보다 더 직

무에 만족한다는 Conger와 Kanungo[25]의 주장을 지지

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은 회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

므로 변인 간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임파워먼

트의 요인은 자기결정성(β=.504, t=8.414, p<.01)이며, 다

음으로 의미성(β=0.240, t=4.989, p<.01), 유능성(β=0.129, 

t=3.890, p<.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재균과 이철우[26]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구성 요인 중 의미성이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호텔기업의 종업원과 헤어 

미용사의 직무에서 나타나는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헤어 미용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면 헤어 미용사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 헤어 미용사가 미용

실에서 업무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받아 자율 재량권

이 많아지면 고객이 미용실을 방문 했을 때 좀 더 신속하

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

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헤어 미용사에 대한 임파워먼트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헤어 미용사의 임

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파워

먼트된 헤어 미용사는 더욱 노력하게 되어 미용실 고객

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용실 관리자는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임파워먼트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 헤어 미용사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

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23]. 미용실 경영

자는 헤어 미용사에게 주어진 업무가 헤어 미용사에게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헤어 

미용사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헤어 미용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줌으로써 헤어 미용사 스스로

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헤어 미용사의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경력, 미용실의 형태, 직급, 출근시간, 월급)에 따라 지각

하는 임파워먼트 수준과 직무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고, 

헤어 미용사들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편의표본으로 광주·전남, 서

울·경기도 소재 126곳의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는 310명

의 헤어 미용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임파워먼트, 직

무만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유효한 277부를 분석자

료로 사용하였다.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t-검정, Duncan 검정, 

ANOVA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첫째,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은 의미성, 자기결정성, 

능력성, 영향력의 4가지로 분석되었다. 둘째, 인구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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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연령, 경력, 미용실의 형태, 직급, 출근시간, 월급)에 

따라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p<.01). 헤어 미용 경력이 많을수록, 프랜

차이즈나 1인 미용실에 근무할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출

근시간이 늦을수록, 월급이 많을수록 임파워먼트와 직무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인턴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헤어 미용사로서 발전하는 본인의 모습에 

고무되어 의욕적이며 창의적으로 헤어 미용에 몰입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헤어 미용사의 지각된 임파워

먼트 수준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쳤다(p<.01).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임파워먼

트의 하위요인은 자기결정성, 의미성, 유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론을 토대로 헤어 미용사들이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헤어 디자이너로서 책임있

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스스로 임파워먼

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리더십 훈련과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용실 관

리자는 헤어 미용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용실의 

역량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용실 

경영자들은 헤어 미용사들의 임파워먼트 중요성을 인식

하여 미용실 특성에 맞게 헤어 미용사들에게 임파워먼트

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미용실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헤어 미용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정확성 결여, 임의표본추출에 의한 

연구 대상의 한정,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요인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명확

한 결론 및 일반화에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27-30].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전국

의 헤어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증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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